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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말은 한자어에서 비롯된 것

이 많은 데 자녀를 장가보낼 혼(婚)

과 시집 모낼 인(姻)을 합성해 혼인

(婚姻) 이라 하며 부모는 자녀를 혼

인시키고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에 

순종해 혼인한다. 우리는 부모가 만

들어준 육체적 피조물에 하느님이 

심어준 영혼에 의해 인간으로 태어

났으며 나의 주인은 부모와 하느님

이다. 주인은 피조물인 자녀에 대한 

책임을 져야 하며 자식은 부모와 하

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해야 한다. 

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

도록 도와 성장하게 하며 막대한 교

육비를 들여 교육한다. 자녀가 성장

하면 종족 보존의 대를 잇기 위해 

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장가보내고 시

집보내 후손을 보아 대를 잇게 하는 

것이 부모의 의무며 보람이다. 자식

은 부모가 만들어 성장시킨 피조물

로서 부모의 뜻에 따라 은혜에 보답

하는 것이 도리며 이것이 효도다. 그

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바치는 가

장 큰 효도는 장가가고 시집가 대를 

잇는 후손을 낳아 주는 것이다.

주고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 하

는 데 부모는 자녀를 도와서 사랑으

로 양육했다,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

가장 큰 베풂의 도는 혼인하는 것인

데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은 

부모에 대한 불효며 하느님을 뜻을 

배반한 죄인이다.

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 

서둘러 자녀 혼인할 준비를 해야 하

며 자녀는 서둘러 짝을 맞아 혼인할 

과제를 해결해야 한다, “부모님! 나

를 이렇게 두려면 무엇 하러 낳았

소!” 이 말은 혼인을 못 하는 자녀가 

부모에게 하는 원망의 하소연이라 

한다. 부모가 자녀를 둔 최대의 목적

은 혼인 시켜 대를 잇게 하는 것이

며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사연이고 

관심사다. 

하루살이는 하루를 살다 가지만, 

종족 보존의 대를 잇는 일을 하고 

생을 마친다. 따라서 우리는 가장 큰 

과제가 종족 보존을 위해 우수한 자

녀를 낳아 길러 혼인을 시켜 후손을 

보아 대를 잇는 것이다. 우리 인간은 

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, 종

족 보존의 후손을 남기고 가는 것이

다. 

후손이 없이 생을 마치는 것은 삶

이 모두 허무로 끝나 버린 것이며 

하루살이만도 못한 삶이다. 자녀가 

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고 혼인을 하

지 않으려는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

며 불효다. 

혼인 당사자인 자녀는 자기의 여

건을 파악하여 눈높이에 맞는 짝을 

맺으려는데 노력해야 하며 자기의 

분수를 헤아리지 못하고 눈높이를 

맞추지 못하면 상대자를 고를 수 없

다. 이는 부모가 중매쟁이를 통해 혼

인시키는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.

눈높이를 낮추면 혼인 상대를 발

견할 수 있다. 줄탁동시(啐啄同時)

란 말이 있는데 알 속에서 병아리가 

나오려고 껍데기를 쪼면 그 소리를 

듣고 어미 닭이 밖에서 알껍데기를 

쪼아 병아리가 쉽게 알에서 나오게 

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, 자녀가 부

모에 효도하기 위해 혼인하려고 노

력하고 부모가 모든 여건에 맞는 눈

높이에 의해 자녀 혼인을 시키려는 

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. 어

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쉽

게 이루어질 수 없다.

혼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. 옛

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 부

부가 되는 일은 陽․+ 과 陰․- 이 만

나는 것이므로 그 의식의 시간도 양

인 낮과 음인 밤이 만나는 날이 저

무는 시간에 거행했기에 날 저물 昏 

자를 써서 혼례라 했다. 혼례식 사회

자가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가 

아닌 혼례식 또는 혼인식을 거행 하

겠습니다가 바른 표현이다.  

婚姻과 結婚이란 말은 남녀가 만

나 부부가 되는 것을 婚姻이라 하고. 

婚-장가들 혼자는 남자가 장가든다

는 뜻이고, 姻-시집갈 인자는 여자

가 시집간다는 뜻으로, 婚姻은 남자

가 장가를 가고, 여자가 시집을 간다

는 뜻이다. 그래서 헌법이나 민법에

서도 婚姻이라 했다. 結婚은 남자가 

장가든다는 뜻만 있어 남존여비(男

尊女卑) 사회에서 쓰는 말이고. 또

한 이 단어는 일제의 잔재로써 일제 

이후에 쓰기 시작한 말이며 쓰지 않

아야 할 단어이므로 우리는 婚姻이

라 말해야 바른 표현이다. 

축의금 봉투에도 祝賀 儀, 祝 婚

姻, 祝 成婚, 祝 華婚, 祝 盛典, 謹儀  

등을 쓰고 祝 結婚이란 용어는 쓰지 

말아야 한다. 상기와 같이 우리의 아

름다운 전통용어를 두고 어디서부

터 잘못 사용하게 되었는지 모르지

만, 이제부터라도 바른 표현을 사용

하였으면 한다.

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고 기

술 후진국이었으나 이제는 세계 10

위권의 잘사는 선진국이 되었지만, 

해마다 출산율 저하와 혼인 인구수

가 줄어들어 염려하고 있다. 자녀를 

둔 부모가 혼인을 못 시키고 있는 

자녀가 많은 데 국가와 부모는 자녀

의 교육도 중요하지만, 자녀 혼인이 

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서둘

러 혼인 여건을 조성해 혼인하여 효

도하고 나라의 장래 희망이 밝게 해

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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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낮과 밤의 일교차가 벌어지

면서 일찍 찾아온 추위에 강원도 

일부지역에는 서리까지 내렸다고 

한다.

엊그제 가을을 맞이한 것 같은데 

벌써 겨울이 성큼 우리앞에 다가서

고 있는 것이다.

이렇듯 불규칙한 기상여건에서 

갑작스런 눈이라도 내리게 될 경우 

당연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과 

혼란을 겪게된다.

제설작업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

상황에서 눈이라도 온다면 당연할 

것이다.

강추위에 대비해 제설대책을 다

시한번 서둘러 점검해 봐야할 듯 

싶다.

매년 기습 폭설로 인하여 출근길 

교통과 비닐하우스 붕괴로 인한 농

산물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기 

때문이다.

서둘러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대

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.

추운 날씨에 갑작스레 눈이 많이 

내려 도로에 쌓이게 되면 크고 작

은 눈길 교통사고가 속출하게 되고 

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상황은 더욱 

악화되게 된다.

더욱이 고갯길이 많고 응달진 급

커브길이 대부분인 농어촌 지역의 

경우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.

적설량이 많더라도 주요구간에 

대한 제설작업만 제대로 이뤄지면 

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다.

관계기관에서는 겨울철 예기치 

않은 폭설 등에 대비해 제설 장비·

인력·자재 등을 점검하여 주민들

의 인명피해와 생활 불편이 발생하

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

이다. 

그리고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설

대책 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

시 한번 꼼꼼히 따져 보완책을 서

둘러야 한다.

물론 관련기관에서도 제설대책

을 완벽히 수립해 놓고는 있겠지만 

예상을 벗어난 폭설이 내릴 경우 

준비한 인력과 자재 운용면에서 그 

효과를 발휘하지 못할수도 있기 때

문이다.

또한 주민들의 참여도 필요하다. 

운전자는 폭설에 대비해 체인 등 

월동장구를 갖추는 한편 시설하우

스 농가 또한 폭설에 대비한 농업

시설 및 농작물 관리에 철저한 대

비가 필요하다.

기온 이상화로 날씨 변덕이 잦을 

것으로 예상되는 올 겨울엔 유비무

환의 자세가 그 어느해보다 더욱 

요구되고 있다.

재해피해는 어쩔수 없더라도 피

해는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는가

김덕형/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

겨울 기습폭설 대비 제설대책 점검해 보자


